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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문

  ○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되었다가 특별채용된 교원들의 지위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호봉‧보수‧연금 등의 
불이익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합당한 지위의 보장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교육 민주화에 이바지하고, 역사적 정의
를 실천한 해직교원과 임용제외 교원들의 지위를 원상회복시켜 호봉‧
보수‧연금 등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정의와 공정, 평
등을 실현하는 것임.

  ○ 이는 학생들과 후손들에게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가 올바로 

평가되고 이를 위해 노력한 교원들의 피와 땀이 존중받고 우대



되는 사회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일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

한 특별법안」

  나.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이송처 : 국회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제정 촉구 결의안

▢ 11월 17일(화)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

한 특별법안」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

본소득당 등 여야의원 113명의 이름으로 발의(대표발의: 강득구 의

원, 더불어민주당)되었다.

 

▢ 동 법률안은 89년 교육민주화운동으로 해직된 교원들의 지위를 원

상회복시킴으로써 민주화운동의 올바른 의미를 알리고, 이를 위해 

힘쓴 당사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에 의

의가 있다. 

▢ 1989년 군부 독재정권의 탄압 속에서도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선언한 1,500여 명의 교원들은 무자비한 해임·파면으로 인해 길거리

로 내몰렸고 이후 해직 교원들은 5년여의 길고도 험난한 세월을 보내

야만 했다.

▢ 따라서 동 법률안이 교육민주화, 사회민주화운동 관련으로 해직되거

나 임용에서 제외된 교원들의 지위를 원상회복시켜 호봉·보수·연금 

등의 불이익을 해소하려는 것은 이들의 명예회복과 피해 회복을 통해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교원들에 대한 예우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이며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책무이



다.

▢ 이에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은 교육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교원들의 명예와 지위가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해직교원 및 임

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12월 17일

서울시특별시의회 의원 일동


